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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다중 복합질환의 증가와 지난 3여 년간 경험한 전 세계적 

COVID-19 팬데믹은 숙련된 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2021년도 12월 기준 병원간호사의 평

균 재직기간은 평균 7년 11개월에 그치고 있다[1].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2021년 12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사직 간호사 

수는 6,590명이고, 사직률은 12.8%이다[1]. 이 중 1년 이상 ~ 3
년 미만 경력자의 비율은 68.1%에 달한다(1년 미만 신입간호사 

사직 비율; 38.2%)[1]. 이는 우리 임상 현장이 신입간호사 시기

를 겪어낸 상급초보 간호사들을 적임자(competent)로 성장시키

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초기 경력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2]. 국외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의 사직은 약 30%가 첫 

임상경력 1년 이내에 발생하지만, 추가로 약 45%의 사직이 임

상경력 1년 이후 3년 이내에 발생함이 보고되고 있다[3]. 초기 

경력 간호사들의 사직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한 명의 일선 간호

사당 $52,100으로 추산되고 있어[4],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시급하다. 
Benner [5]는 간호사의 임상 단계를 초보자(novice), 상급초보

자(Advanced beginner), 적임자(competent), 이후 숙련가(proficient), 

전문가(expert)로 구분하였다. 상급초보 간호사는 일부 실무는 독

립적이나 모든 상황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며 비교적 환자 간호에 

성공하지만 유연하지는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5]. 상급초보자는 

초보자에서 적임자로 이어지는 전환과정으로서, 이 시기에 병원 

간호사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압박감을 경험한다. 특히, 병원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매 순간 완벽을 요구받게 되며, 이는 신규

간호사로 통칭하는 근무 시작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더욱 가중

된다. Wu[6]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완벽성은 이들이 오

류를 범하였을 때 자신을 스스로 비정상, 수준미달로 인식함으

로서 감정적 손상뿐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손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환자에 대한 죄책감과 직업적 실패감이 더해져, 
“이차피해(secondary victim)”로 일컬어지는 트라우마를 경험하

게 된다[6]. 이차피해경험은 환자의 위해사건에 연관된 의료인이 

경험하는 감정적, 신체적 고통으로, 스스로 해당 위해사건의 이

차적 피해를 경험하는 현상[6]을 말한다. Finney 등[7]은 병원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약 47.8% 정도가 이차피해를 경험한 적

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이차피해경험의 정도는 경력이 

낮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저 경력 간호사들의 

이차피해경험은 이들의 전문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Mok 등[8]은 저 경력 간호사가 경험하는 이차피해경험에 대하

여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해사건은 그 자체

로서 의료인에게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며[9], 그 결과로서, 
간호사는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고,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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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며, 자기 비하, 오류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공포, 사직 의도 

등을 경험한다[7-9].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종의 외상성 경험

(truamatic experience)으로서 무기력, 불면증, 식욕상실, 오심 등

의 신체적 증상으로도 발현된다[10]. 이와 같은 이차피해경험을 

유발하는 사건들로는 환자의 사망과 같이 심각한 임상적 사건뿐 

아니라, 동료의 불평, 환자로부터의 민원과 같은 일상적인 비임

상적 사건(non clinical event)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목되고 

있다[11]. Jones와 Treiber [11]은 이차피해경험을 유발하는 환자

안전사고는 간호사의 근무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간호사

의 이차피해경험은 동료에게 파급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함께일

하는 동료사이에서 외상성 피해가 전염되는 현상[12], 친 한 관

계에서 피해의 결과가 전파되는 파급효과(ripple effects)가 의료

현장에서 보고되는 것을 볼 때[13], 저 경력 간호사의 위해사건 

목격 역시 이들에게 이차피해경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초기 경력 간호사들은 직무에 적응하여 전문직 간호사

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

하고, 이러한 심리 사회적 어려움은 이들의 장기 재직을 방해하

는 주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14]. 이러한 심리 사회적 장애

에 대한 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긍정심리 자본이다. 긍

정심리자본이란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5]. 높은 

수준의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의 직무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지만[16], 낮은 수준의 긍정심리자본은 부정적 직무감정을 

악화시켜, 소진을 촉발하고, 직무피로를 가중시켜, 이직에도 영

향을 준다[17]. 특히,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심리자본은 신입간

호사의 간호사의 직무몰입[18] 재직의도[14]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이차피해경험과 긍정심리자본을 간호사의 재직의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상급초보 간호사와 같은 초기 경력 간호사에게 더욱 의

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경력 중 환자안

전사고를 직접 또는 목격한 상급초보 간호사에게 이들의 이차피

해경험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이 추후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러나 현재까지 근무경력 12개월 미만의 신규간호사를 제외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상급초보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 변수와 

재직의도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급초보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차피해경험과 긍정심

리자본, 재직의도를 조사하고 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상
급초보 간호사의 재직의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 상급초보 간호사의 이차피해경험, 긍정심리자본, 재직의도 수

준을 파악한다.
∙ 상급초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재직의도

의 차이를 확인한다.
∙ 상급초보 간호사의 이차피해경험, 긍정심리자본과 재직의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상급초보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상급초보 간호사의 이차피해경험과 긍정심리자본이 

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설문조사 연구

(cross-sectional survey study)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인 간호사로 간호사 경력 13
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간호사, 2) 입원환자의 간호에 임하는 

간호사로 일반병동,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3) 6개월 

이내에 환자안전사고를 직접 경험 또는 목격한 간호사, 4) 연구

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간호사이

다. 제외기준은 1) 간호사로서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미만이거나 

3년을 초과한 간호사, 2) 6개월 이내에 환자안전사고를 직접 경

험하거나 및 목격한 적이 없는 간호사, 3) 응급실이나 수술실, 
외래, 행정부서 등 간호업무체계가 상이한 부서에 근무하는 간

호사, 4) 환자간호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간호사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G*Power program version 

3.1.9.4 program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F test 유의수

준 0.05, 검정력 0.95, 효과 크기 0.15, 예측 변인의 수를 18개의 

조건에서 213명이 산출되었다. 이에 약 10%의 탈락률을 고려한 

231명에게 설문을 배부하였으며, 이 중 회수된 209부 중, 6개월 

이내에 환자안전사고의 경험이나 목격이 없다고 응답한 30부를 

제외하고 총 179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과 직무특성, 환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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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고 경험, 이차피해경험, 긍정심리자본, 재직의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일반적 특성과 직무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특성은 성별, 재직병원 규모, 간

호전달체계, 임상경력, 한 근무에서 담당하는 환자의 수, 일주일

간 초과근무 시간, 업무숙련도, 직무만족도의 8가지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대상자의 환자안전사고경험에 대한 문항으로서, 환자

안전사고의 직접 경험 또는 목격 여부, 직접 경험 또는 목격한 

환자안전사고의 종류와 환자의 위해 정도의 총 3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 이차피해경험

상급초보 간호사의 이차피해경험은 Burlison 등[19]이 의료제

공자들의 이차피해경험과 지지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Second Victim Experience and Support Tool (SVEST)을 Kim 등
[20]이 한국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K-SVEST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K-SVEST 또한 원도구인 SVEST와 같이 7
개의 차원과 1개의 결과변수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차원 중에서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 ‘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 3개 차원이 이차피해경험을 평가한다[20]. 본 연구에서는 

상급초보 간호사의 이차피해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K-SVEST
의 하위 차원 중 정신적 고통 4문항 신체적 고통 4문항, 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 4문항에 해당하는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
점, 조금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

었다. 의미의 일관성을 위하여, 역 문항인 12번 문항은 역 환산 

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차피해경험이 높

음을 의미한다. K-SVEST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로 Kim 등[20]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정신적 고통’ .82, ‘신체적 고통’ .87, 
‘전문직 자기 효능감 저하’ 6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부영역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로서, ‘정신적 고통’은 Cronbach’s 
α=.80, ‘신체적 고통’은 Cronbach’s α=.81, ‘전문직 자기 효능감 

저하’는 Cronbach’s α=.76으로 확인되었으며, 도구 전체의 

Cronbach’s α=.89 이다.

● 긍정심리자본

상급초보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 등[15]이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를 Lim [21]이 번안 및 수정한 한국판 긍정심

리자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효능감 5문

항, 낙관주의 5문항, 희망 5문항, 회복탄력성 3문항의 4가지 하

부영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

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

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Lim [21]의 연구에서 확인

된 본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는 모든 하부 영

역에서 .70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

뢰도로서, ‘자기효능감’은 Cronbach’s α=.89, ‘낙관주의’의 Cronbach’s 
α=.81, ‘희망’의 Cronbach’s α=.86, ‘회복탄력성’의 Cronbach’s 
α=.86으로 확인되었으며, 도구 전체의 Cronbach’s α는 .93이다. 

● 재직의도

상급초보 간호사의 재직의도는 Cowin 등[22]이 개발한 간호사 

재직의도 측정 도구 Nurses’ Retention Index (NRI)를 기초로 하

여 Park [23]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간호사의 

재직의도 단일 영역,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

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재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의 개발 당시 내적 일관성 신뢰도로서, Cronbach’s α는 .97 이었

으며 Park [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9 였고 본 연구

의 Cronbach’s α는 .84이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G 도 및 I 광역시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을 각각 1개씩, 총 2개의 기관을 편의표집하였다. 자료

조사 기간은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의 간호본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

적과 의의, 윤리적 고려점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를 얻었

다. 이후 각 병원 내 부서별 상급초보 간호사의 분포를 고려하

여, 병동, 중환자실의 각 간호단위를 표집의 단위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각 병원의 표집단위인 간호단위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연구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변수

에 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민감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익명성과 연구 참여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설

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10분 정도였으며, 설문지

는 한 부씩 불투명한 개별봉투에 담아 제공하였고 설문지 작성 

후 즉시 개별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봉하여 기 이 유지되

도록 하였다. 봉된 설문지는 추후 연구자가 부서로 직접 방문

하여 회수하였으며 설문을 마친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

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및 주요 연구변수들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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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재직의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필요 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연

구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넷째, 이차피해경험, 긍정심리자본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의 시작에 앞서 연구의 전반적 계획과 절차에 

대하여 I 대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IRB No. 2023-04-017).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성인으로서, 연구 

참여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

졌다. 연구참여는 1회의 설문을 응답함으로서 수행되었으나, 설

문 응답 중 언제라도 연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손해는 없도록 보장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하지 않았으며 수집된 정보는 연구에만 활용될 것

과 연구자만 접근이 허용되도록 보안을 유지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특성 및 이에 따른 

재직의도 차이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171명(95.5%), 남자 8명(4.5%)으
로 여자가 많았다. 평균 임상 경력은 23.61±7.03개월로, 12개월 

이상~24개월 이하 95명(53.1%), 25개월 이상~36개월 이하 84명

(46.9%)였다. 간호전달체계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자 

161명(89.9%), 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자 18명(10.1%)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하는 대상자가 많았으며, 일

반병동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135명(75.4%), 중환자실은 44명

(24.6%)이었다. 일반병동 근무 대상자의 평균 담당 환자 수는 

7.67±1.45명이었으며, 중환자실 근무 대상자의 평균 담당 환자 

수는 2.20±0.51명이었다. 지난 1주일간 초과 근무시간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초과근무자가 145명(81.0%)으로 가장 많았고, 6시

간 이상 19명(10.6%),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은 대상자가 15명

(8.4%)이었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업무숙련도는 평균 

6.19±1.25점(10점 만점) 이었으며, 5점 이상~7점 이하 군이 148
명(82.7%), 8점 이상 군이 20명(11.2%), 4점 이하 군이 11명

(6.1%)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현 직무만족도는 평균 

5.86±1.48점(10점 만점)으로, 5점 이상~7점 이하 군이 138명

(77.5%), 8점 이상 군이 22명(12.4%), 4점 이하로 응답한 군이 

18명(10.1%)의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재직의도에 차이를 보인 항목은 직무만족

도였다. 이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재직의도에 차이를 보인 항

목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재직의도는 직무만족을 4점 이하로 

응답한 군이 5점 이상~7점 이하, 8점 이상 군에 비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보고되었다(F=8.14, p<.001)(Table 
1).

환자안전사고 특성 및 이에 따른 재직의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사고 경험 및 이에 따른 재직의도의 차

이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한 대상자는 69
명(38.5%), 환자안전사고를 목격한 대상자는 110명(61.5%)이었

다.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근접오류 117명(65.3%), 위해사건 58
명(32.4%), 적신호사건 4명(2.3%)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경험 또

는 목격한 환자안전사고의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는 위해가 없

었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121명(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증

의 위해가 51명(28.5%), 중등도에서 심각한 위해가 있었다고 응

답한 대상자가 7명(3.9%)이었다. 연구대상자가 경험 또는 목격

한 환자안전사고의 특성에 따라 재직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이차피해경험, 긍정심리자본과 재직의도

연구대상자의 이차피해경험, 긍정심리자본과 재직의도의 수준

은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이차피해경험은 1~5점의 범위

에서 평균 3.24±0.67점이었다. 하부영역으로서, 정신적 고통이 

평균 3.60±0.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전문직 자기

효능감 저하가 평균 3.38 ± 0.76점, 신체적 고통이 평균 2.47±0.97
점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은 1~5점의 

범위에서 전체 평균 3.27±0.50점이었다. 하부영역으로, 회복탄력

성이 평균 3.34±0.73점, 자기효능감이 평균 3.30±0.53점, 희망은 

평균 3.30±0.58점, 낙관주의는 평균 3.17±0.64점의 순으로 확인

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재직의도는 1~5점의 범위에서 평균 3.09±0.63
점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이차피해경험, 긍정심리자본과 

재직의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이차피해경험, 긍정심리자본과 재직의도의 상관

관계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재직의도는 이차피해경험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6, p<.001). 
이차피해경험의 각 하위영역으로서 정신적 고통(r=-.36, p<.001), 
신체적 고통(r=-.29, p<.001), 전문직 자기효능감 저하(r=-.24, 
p=.001) 모두 재직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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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재직의도는 긍정심리자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0, p<.001). 긍정심리자본의 각 하부

영역인 자기효능감(r=.21, p=.005), 낙관주의(r=.22, p=.003), 희망

(r=.31, p<.001), 회복탄력성(r=.26, p=.001)도 재직의도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연구대상자인 상급초보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일반적 특성에서 재직의도에 차이를 보인 

직무만족도를 통제변수로서 투입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숙

<Table 1> Nurse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Intention to Remain (N=179)

Characteristic Mean±SD Categories n (%)
Intention to remain

Mean±SD t of F p

Sex Female 171 (95.5) 3.08±0.63
-0.64 .521

Male   8 (4.5) 3.23±0.69
Clinical career (months) 23.61±7.03 12-24  95 (53.1) 3.07±0.68

-0.40 .692
25-36  84 (46.9) 3.11±0.58

Nursing delivery system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161 (89.9) 3.08±0.64
-0.35 .726

Non-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18 (10.1) 3.14±0.57
Working department General ward 135 (75.4) 3.12±0.63

-1.04 .299
Intensive care unit  44 (24.6) 3.00±0.63

No. of assigned patient 
during duty(general ward) 
(persons)

7.67±1.45 4-6  21 (15.6) 3.07±0.67
0.09 .9147-9 103 (76.3) 3.12±0.64

≥ 10  11 (8.1) 3.17±0.54
No. of assigned patient 
during duty(ICU) (persons)

2.20±0.51 ≤ 2  33 (75.0) 3.05±0.60
0.77 .448

3  11 (25.0) 2.88±0.70
Over time during last 1 
week (hours)

2.47±3.10 0  15 (8.4) 3.26±0.67
0.79 .455≤ 5 145 (81.0) 3.06±0.62

≥ 6  19 (10.6) 3.17±0.64
Self assessed work 
proficiency

6.19±1.25 -4  11 (6.1) 2.70±0.71
2.36 .0985-7 148 (82.7) 3.12±0.61

≥ 8  20 (11.2) 3.08±0.63
Subjective job satisfaction 5.86±1.48 -4a  18 (10.1) 2.62±0.62

8.14 <.001
a<b,c5-7b 138 (77.5) 3.12±0.60

≥ 8c  22 (12.4) 3.38±0.58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Nurses’ Experiences regarding Patient Safety Incidents (N=179)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Intention to remain

Mean±SD t of F p

Patient safety incident Self experienced  69 (38.5) 2.99±0.63
-1.55 .123

Witnessed 110 (61.5) 3.15±0.62
Type of event Near miss 117 (65.3) 3.11±0.60

0.80 .450Harmful event  58 (32.4) 3.08±0.70
Sentinel event  4 (2.3) 2.71±0.54

Level of patient harm None 121 (67.6) 3.08±0.62
0.76 .4683.15±0.63Mild  51 (28.5)

2.86±0.79Moderate to Severe  7 (3.9)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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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도가 이들의 재직의도에 연관된 변수임을 제시한 Chang 등

[24]의 연구에 따라, 업무숙련도도 1단계의 통제변수로 투입하였

다. 다음으로, 2단계에는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자본을 투입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 이차피해경험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으로서, 잔차의 자기 상

관(Durbin-Watson 통계량 = 1.96), 잔차의 정규성과 선형성(잔차

의 정규 P-P 도표와 히스토그램), 잔차의 등분산성(산점도)을 확

인하였다. 오차의 다중공선성 검토로서 공차 한계는 0.73~0.92로 

1.0 이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8~1.37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으로서 업무숙련도와 직무

만족이 투입된 1단계 모형은 상급초보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대

하여 약 1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R2=.15, F= 15.53, p=.001). 1단계 모형에서 연구대상자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직무만족(β=.43, p<.001)이 확

인되었다. 1단계 모형에 긍정심리자본이 추가 투입된 2단계 모

형은 연구대상자의 재직의도에 대하여 약 20%의 설명력을 보였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20,ㅿR2=.05, F=14.24, 
p=<.001). 긍정심리자본이 투입된 2단계 모형에서 긍정심리자본

은 연구대상자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β=.25, p=.002). 마지막으로 3단계 모형에는 이차피해경험이 추

가되었으며, 본 변수가 추가 투입된 3단계 모형은 연구대상자의 

재직의도를 약 26% 설명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2=.26,ㅿR2=.06, F=14.91, p=<.001). 최종 모형에서 상급초보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직무만

족(β=.33, p<.001), 이차피해경험(β=-.25, p<.001), 업무숙련도(β
=-.21, p=.007), 긍정심리자본(β=.19, p=.015)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상급초보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차피해경험과 긍정

심리자본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상급초보 간호

사의 재직의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병원 

인적 자원관리 및 간호사들의 업무개선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된 연구로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상급초보 간호사의 재직

의도는 이들의 이차피해경험과 긍정심리자본에 의하여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 상급초보 간호사들의 38.5%가 근무 중 환자안

전사고의 당사자가 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61.5%는 동료

의 환자안전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

자가 경험 또는 목격한 환자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근접오류

(65.3%)였으나, 환자에게 위해를 초래하였거나, 적신호 사건과 

같이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사고도 34.7%로 상당수를 차지하였

다. 환자의 상해 정도에 대해서 중등도 이상의 상해를 초래한 정

도도 30%를 웃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간호사를 대

상으로 환자안전사고의 경험 정도를 조사한 Jung 등[25]의 연구

에서 위해사건의 빈도가 11%로 보고된 것과 비교하여 높은 수

준이다. Jung 등[25]의 연구가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결과를 제시

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는 아직 초기 경력자로

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상급초보 간호사들이 많은 중등도 이

상의 위해사건에 노출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상급초보 간호사의 이차피

해경험은 5점 만점에 평균 3.24점이었다. 이는 환자안전사고의 

경험이 있는 간호사만을 표집하여 수행된 Jung 등[25]의 연구 

3.47, Jeong과 Jeong [26]의 연구 3.41보다는 다소 낮았다. 이러

한 차이는 직접적인 환자안전사고의 경험유무에 따라 이차피해

경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Choi 등[27]

<Table 3> The Scores for Second Victim Experie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ntion to Remain 

(N=179)

Variables Range Mean±SD

Second victim experience (overall) 1 - 5 3.24±0.67
  Psychological distress 1 - 5 3.60±0.72
  Physical distress 1 - 5 2.47±0.97
 Low professional self-efficacy 1 - 5 3.38±0.76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 - 5 3.27±0.50
  Self-efficacy 1 - 5 3.30±0.53
  Optimistic 1 - 5 3.17±0.64
  Hope 1 - 5 3.30±0.58
  Resilience 1 - 5 3.34±0.73
 Intention to remain 1 - 5 3.09±0.63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econd Victim Experie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ntion to 
Remain  (N=179)

Variables
Intention to remain

r p

Second victim experience (overall) -.36 <.001
 Psychological distress -.36 <.001
 Physical distress -.29 <.001
 Low professional self-efficacy -.24 .0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verall) .30 <.001
  Self-efficacy .21 .005
  Optimistic .22 .003
  Hope .31 <.001
  Resilience .2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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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직접 경험한 간호사가 목격한 간

호사보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사고를 목격하여 목격한 간호사가 61.5%, 
사건으로 인한 위해 정도가 없었던 경우가 67.6%였다. 본 연구

결과 이차피해경험의 정도가 평균 3.24±0.67점으로 1~5점 척도 

기준으로 중간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환자안전사고의 목

격도 직접 경험과 마찬가지로 간호사에게 이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건이 환자에게 끼친 위해 정도가 낮아도 이차피해를 

경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업무 시스템은 병원 혹은 부서 

내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업무방식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되

므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11]. 이러한 이유로, 부서 또는 병

원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해사건은 이를 목격한 목격자에게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인식되며, 이차피해경험을 

유발할 수 있다[12,13]. 특히, 상급초보 간호사와 같은 초기경력 

간호사들에게 이러한 파급효과는 더욱 민감할 수 있으므로, 간

호관리자는 부서 내 발생한 위해사건에 대하여 연관된 개인 뿐 

아니라 초기 경력 간호사들을 포함한 사고예방 및 이차피해경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들은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하며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

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9] 이는 하나의 직업적 역경으로 인식

될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빨리 벗

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역경을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한다[15]. 본 연구에서 상급초보 간호사의 긍정심리 

자본은 5점 만점에 평균 3.27±00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Yoo [14]의 연구에서의 2.70점보

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긍정심리자본의 하부영역별로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상급초보 간호사들은 낙관주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낙관주의는 부정적인 상황을 접했을 때에도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며 이를 기회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기보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실행에 옮기려는 성향으로서

[15], 경력의 초기에 있는 상급초보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직면하

는 어려움에 대하여, 간호직 내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급초보 간호사의 재직의도는 이차피해경험과 

긍정심리자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피해경험과 재

직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차피

해경험 점수가 높을수록 재직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urlison 등[19]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이차피해

를 경험한 간호사들은 이차피해경험의 악순환이 지속되면 업무

회피, 결근, 이직까지 이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재직의

도가 증가하면 이직의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재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Jung 등[25]의 연구에서 이차피해

경험 중 신체적 고통이 이직의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본 연구결과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재직의도와 가장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1년 이상, 3년 미만

의 상급초보 간호사로 대상자를 한정하였으나 Jung 등[25]의 연

구에서는 대상자의 임상 경력을 한정하지 않아 대상자 중 3년 

이상의 간호사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재직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상급초보 간호사들의 재직의도

는 긍정심리자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4가지 하

부영역 중 희망이 재직의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긍

정심리자본은 스스로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 심리상태로 자신

감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역경이 닥쳤을 때 절망하지 않고 인내

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직 초기경

력에 속하는 상급초보 간호사들이 긴장과 압박을 이겨내고 장기

적인 재직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긍정심리자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상급초보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적 직무만족과 숙련도

를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고, 긍정심리자본과 이차피해경험을 투

입한 회귀모형은 재직의도에 대하여 약 26%의 설명력을 보였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이차피해 경험

과 긍정심리자본은 상급초보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차피해경험과 간호사들의 이

직의도와의 연관성을 탐색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차피해경험은 

이직이나 휴직 및 결근과 같은 간호 실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변화[26]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이차피해

경험의 부정적인 결과는 특히 초기경력 간호사에게 더 큰 피해

를 줄 수 있다[8]. 이차피해경험이 결근, 휴직 및 이직의도에 미

치는 모형을 구축한 선행연구에서, 10년 이상의 경력그룹에 비

하여 본 연구의 동일그룹인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력이 유의미

한 변수로 확인된 점[25]에서, 이차피해경험으로 비롯되는 나쁜 

결과에 대하여 특히 상급초보 간호사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긍정심

리자본은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어, 본 연구

의 결과를 지지하였다[14].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간호사는 힘든 

간호업무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잘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업

무적합성을 높게 인식하고 긍정심리자본이 낮은 간호사들에 비

해 적은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기 때문에[14] 긍정심리자본을 향

상시키는 것이 재직의도에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상급초보 간호사의 장기적인 재

직을 위해서 상급초보 간호사의 이차피해경험을 고통이 아닌 업

무에 대한 개선의 기회로 바꾸고 긍정심리자본을 높일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상급초보자 단계는 불안정한 시기

이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Jeong과 Jeong 
[26]은 이차피해경험에 대한 간호사의 대처양상에 따라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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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배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위축과 고통에도, 
발생한 사고를 직면하고 사고를 정확히 분석하여 이 경험을 건

설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처양식은 이차피해경험이 이후 더욱 건

설적인 간호행위로 이어지는 매개 효과를 보였다[26]. 올바른 대

처를 통해, 간호사들은 환자안전사고를 경험을 통하여 사건 예

방을 위한 프로토콜과 원칙을 더욱 준수하고 환자 상태를 더 자

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27]. 이 과정에 조직과 동료

의 지원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국외에서는 이차피해경험을 완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관 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Peer Support Services (PSS)는 믿

을 수 있는 동료 지지자들의 정서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미주리대학병원의 forYOU 
team은 3단계로 나누어 부서단위, 동료 지지자, 임상심리사와 같

은 전문 인력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28]. 존스 홉킨스의 Resilience 
In Stressful Events (RISE)는 일대일 또는 그룹으로 다학제적인 

동료를 지원하여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28]. 이처럼 대부분

의 프로그램들이 동료의 심리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

내에서도 동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차피해경험 완화 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긍정심리자본은 관리 가능하고 개발이나 개선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20]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높

아질 수 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

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지만, Lim [29]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중재를 통해 결과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긍정심리자본 프로그램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희망, 낙관주의, 효능감/자신감, 복원력 각각이 향상되도록 설계

되는데, Luthans 등[15]의 긍정심리자본 중재모델이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해당 모델에서 희망은 목표설정과 목표설정 훈련, 보

상제도, 전략적 조절 및 훈련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 발전되며, 
낙관주의는 효능감/자신감의 형성, 긍정에 대한 기대로, 효능감/
자신감은 성공의 경험과 설득과 환기, 복원력은 위험요소 제거

와 과정에 영향을 주는 효과성으로 향상된다고 하였다[15]. 이를 

집단상담이나 글쓰기, 미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그램 

개발하여 간호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

고 전문직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29]. 
이상에서, 본 연구는 상급초보 간호사의 이차피해경험과 긍정

심리자본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점

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간호사에게 필요한 지원과 지지체계 확

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지만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본 연구는 경기 

및 인천지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2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결과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상급초보 간호사

에 한정하여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대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응답자들이 자료수집에 포함되었다. 이들

을 분석에서 제외한 결과, 분석된 대상자의 수가 애초의 계획보

다 적어졌으므로, 연구결과 해석 시 신중하여야 한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이차피해경험을 측정할 때, 환자안전사고의 경험자 

및 목격자를 모두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추후 상급초보 

간호사를 비롯한 저 경력 간호사들의 안전사고 목격이 구체적으

로 직접 경험으로 인해 비롯된 이차피해경험과 얼마나 다른지 

등 이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본 연구결과 상

급초보 간호사의 재직의도는 통제변인으로서의 주관적 직무만

족, 숙련도, 긍정심리자본 및 이차피해경험에 의하여 약 26%가 

설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요소의 개입

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급초보 간호사들

의 재직의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더욱 설명력 높은 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네 번째, 
본 연구는 연구변수들을 횡단적으로 조사한 연구로서, 이들의 

시간에 따른 인과성을 추론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는 상급초보 

간호사들의 재직의도에 대한 종단적 설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 경력 1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상급초보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이차피해경험과 긍정심

리자본을 파악하고, 이차피해경험과 긍정심리자본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상급

초보 간호사들은 환자안전사고로 인해 중간 이상 정도의 이차피

해경험을 하고 있었고, 이차피해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심리

자본이 낮을수록 재직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초보 간호사는 임상역량과 경력개발에 불안정한 시기로, 

이 시기의 환자안전사고는 이차피해경험을 유발하고,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는 간호조직과 간호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병원은 상급초보 간호사가 환자안

전사고 경험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지원, 지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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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s of Second-victim Experience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Intention to Remain among Advanced 

Beginner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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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econd victim experiences following patient safety 
incident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intention to remain among advanced beginner nurses working at 
tertiary hospital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79 nurses with a clinical experience of 13 to 36 months at two 
tertiary hospitals. We collected data using questionnaires related to second victim experienc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ntention to remain.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intention to 
remain in advanced beginner nurse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cond victim experiences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 with control variables 
(subjective job satisfaction and self-assessed work proficiency), psychological capital, and second victim experience 
accounted for 26%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d advanced beginner nurses’ intention to remain. Among the related 
factors, the most influential was subjective job satisfaction. Second victim experie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lso influenced the advanced beginner nurses’ intention to rema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 need to develop a program that helps promote intention to remain for nurses at the advanced beginner 
stage by minimizing second victim experiences and improv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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